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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및 예보 분과 [P-128]

자기조직화지도(SOM)를 이용한
우리나라 우박 발생의 종관 패턴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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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박은 봄, 가을에 비교적 자주 발생하나 때때로 여름과 겨울에도 발생하며, 이는 우박 폭풍이 발생하는 종관 배경이 매
우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974년부터 2024년까지 총 487일의 우리나라 우박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우박 발생의 종관 패턴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우박 발생 기작과 우박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지도 기계 학습 알고리즘인 자
기조직화지도(self-organazing map; SOM)를 사용하여 우박 발생의 종관 패턴을 25개 군집으로 나눈 후, 종관 분석을 통해 유사
한 군집들을 묶어 유형화하였다. 유형 1은 한랭핵을 가진 상층 기압골/절리저기압 유형으로, 권계면 고도의 하강에 따른 높은 중층 기
온감률이 우박 발생에 기여하며, 주로 봄, 가을에 나타난다. 유형 2는 한랭핵이 없는 상층 기압골 전면 상승류 유형으로, 기압골 전면에
서의 역학적 강제력에 의한 상승류에 더해 높은 상층 기온감률이 우박 발생에 기여하며, 역시 주로 봄, 가을에 나타난다. 유형 3은 서해 
및 동해 한기장출 유형으로, 따뜻한 해수면으로부터의 열 플럭스에 의한 해양의 높은 하층 기온감률과 강한 연직 바람시어가 우박을 동
반한 대류 폭풍을 만들며, 주로 늦가을, 겨울에 나타난다. 유형 4는 약한 종관 규모 강제력 하의 강한 지면 가열 유형으로 내륙에서 높은 
하층 기온감률이 나타나며, 이 중 일부에서는 상층의 한랭이류로 인한 높은 상층 기온감률이, 일부에서는 높은 하층 수증기량이 우박 발
생에 추가적으로 기여한다. 이 유형은 주로 여름철 내륙 지역에서 나타나고, 모든 유형 중 가장 큰 평균 우박 직경을 보인다. 두 유형의 
혼합 군집 또한 존재하는데, 이 경우 두 유형의 특징이 혼합된 특징을 보인다. 유형 1과 4의 혼합 군집의 경우, 늦봄에 많이 나타나며 두 
유형의 중간 정도의 우박 직경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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